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

    Tel. 714-337-3707www.tocusa.com 담임목사  김충만  
The Overflowing Church USA

Rev. Tommy Kim 

1. 오버플로잉교회 현장 주일예배 & 스트리밍 예배: 매 주일예배가 현장 예배 & 스트리밍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주일예배 & 스트리밍 예배 시간: 주일 오후 2시 30분 / 유투브 채널: theOverflowingUSA) 

2. 온라인 헌금 & 현장 헌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 Zelle(quick pay)를 사용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E-mail : tocusa2011@gmail.com  |   Bank Account # : 325150722308   |   Name : The Overflowing church
  2) 개인 은행 체크를 우편 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체크 PAY TO : The Overflowing Church
    보내실 주소: The Overflowing Church (교회 이름 기재 필수)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
  3) 온라인 헌금 앱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www.givelify.com/givenow/1.0/NTMxNjk=/selection
  4) 현장에서 오버플로잉교회 헌금함에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목회자동정(사임/부임): 그 동안 교회를 섬겨 주신 임쥬리 목사님(교육), 한정자 목사님(장년)께서 사임하십니다. 
   두 분의 새로운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크리스틴 박 전도사님이 교육부를 섬기십니다. 

4. 12월 ‘생명의 삶’ QT: ‘생명의 삶’ QT책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오피스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진실 사모)

5. 오플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약을 위한 오플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6. 영아부예배: 영아부 예배가 영아부실(교육관)에서 2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문의: 크리스틴 박 전도사)

7. 중보기도팀: 매주 주일 2시에 사랑(Love)방에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8. 새가족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교회 안내와 소개 및 새가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권수경 자매) 

9. 족구모임: 소그룹 모임 후 족구모임이 격주로 진행됩니다. (문의: 박준형 형제)

10. 교회미디어: 예배와 공동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tocusa.com / 유투브 채널: TheOverflowingUSA / 인스타계정: theoverflowingchurch)

  
   

교회소식  News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 주일감사 : 김크리스찬,김찬희  지민웅    
 * 십일조 : 김한준  문선환  박준형  
 * 추수감사 : 경준현,장가영  김병근  박준형  임쥬리
 * 감사 : 김유국,손영숙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예배 및 모임 안내

+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웰컴팀과 교제 나누고 돌아가세요.
+ 주일예배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 새 신자를 위한 모임이 수시로 진행 됩니다.
+ TEE 성경공부는 매년 2학기제로 진행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제자공동체 오버플로잉교회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에 소속된 건강한 교회 입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단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가치로 믿고, 복음전파와 성령충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믿고 있습니다.   

  
  섬기는 이

담임목사 | 김충만 
장년담당 목사 | 한정자

교욱부/예배부 목사 | 임쥬리 
예배 담당 | 문선환   

재정 담당 | 권토니  

선교 담당 | 전성재  

새신자 담당 | 권수경  

소그룹섬김이 | 경준현 신지혜 지민웅 김병근 한정자 목사    

WELCOME TO
THE 
OVERFLOWING
CHURCH USA

Since 2011.09.25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살아내고,전수하는 제자공동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2023.11.26  

주일 2:30pm @본당

    

오버플로잉 예배

 Not Success
                         섬김을 이루는 한 해 (마가복음 10:45)

                                                <2023년 공동체 말씀>

영유아부 예배 주일 2:30pm @영유아부실

                               “디아코니아”

ㅁbut,Service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교회 |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 |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금요 예배 금요일 7:30pm @본당

(주중 모임 및 성경공부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교우 동정
   고국방문 - 이지수 



 다 함 께

TOC 예배팀

다 함 께 

다 함 께

<파송식>
1. 감사패 증정 

2. 인사 | 임쥬리, 한정자 목사 
3. 축복송 | 다같이

4. 축복기도 | 담임목사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한정자 목사 칼럼] 나는 누구인가?

말씀  Message

제목 :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성경본문 : 전도서 12장 1-7절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
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3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
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
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5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6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적용  Application 

1.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3.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음악계의 영웅과 같은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등 ... 그들은 소위 뽕짝 세대와는 다른 급으로, 그 시대에 신선한 아티스트들이었지요. 그 중 이장희라는 가수

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물어본다. 용기 내어 물어본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어본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석자 그대

로인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물어본다. 그 분이 계시다면 왜 대답이 없는걸까? 철없는 인생들에게 어찌하란 

말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왜 나를 이 세상에 던져 오갈 바를 모르게 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나는 알고 싶다. 전설 속의 에덴동산에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치워주질 않았

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

     불교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선문답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언뜻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

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경계>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신의 위치, 존재...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선악과

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를 가리키는 경계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아담으로 남아 있었어야 했습

니다. 그는 그 경계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에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럽게 된 

것도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든 탓입니다.

      이장희라는 가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외쳐댑니다. 그는 자신이 아담의 후예이며(다

시 말해 죄인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

다고 마음만 먹으면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처럼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경계를 허물면서도 “난 철없는 인생이니까, 내게 일어나는 인생의 고통은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이 그 학교의 책임이라고 외쳐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한 사람도 없도다”(시편 53:2-3)

소그룹나눔 toc! talk! 

1. 경배와 찬양 | Worship and Praise .......................................................................

2. 예배를 위한 기도 | Prayer for Worship .............................................................

3. 헌금 | Offering ............................................................................................................
                                              

4. 환영과 광고 | Welcome & News ..........................................................................

5. 말씀 | Message ............................................................................................................

6. 합심기도와 찬양 | Prayer and Praise again ....................................................

7. 축도 | Benediction .....................................................................................................

+선교지를 위한 기도+   권상균,박경란 선교사 [츠치우라 그레이스 그리스도 교회] @ 일본 이바라키현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와 선교현장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5절)

1. 모든 예배와 기도모임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동행하심을 바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역이 되도록
2.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례공부 제자훈련 성경공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현지인지도자 양육사역 및 협력사역 (신학교사역, 말씀사역, 치유사역)이 성령충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도록

4.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사랑을 회복하는 선교현장이 되도록

임쥬리 목사

임쥬리 목사

다 함 께




